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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연두색의 입곡출렁다리가 공원의 매력이다. 

길이가 96ｍ에 이르는, 흔들리지 않는 듯 출렁대는 짜릿함이 묘한 

즐거움을 안겨준다. 다리 끝에서 나무 계단을 오르면 깎아지는 절

벽 위에 저수지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팔각정이 있다.

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힐링, 악양생태공원
대산면 남강변에 위치한 약 26만㎡ 규모의 악양생태공원은 수십 종

의 야생화, 생태 늪지 등과 함께 약 1만㎡의 드넓은 잔디 광장이 조

성됐다. 제방 사이로 흐르는 남강과 해 질 녘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

상할 수 있는 곳이다.

특히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핑크뮬리가 만개해 낭만적인 핑

크빛 물결을 이루면서 장관을 연출한다.

핑크뮬리 외에도 치유의 숲길, 메타쉐콰이어숲, 숲속 쉼터 등이 곳

곳에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을 거닐며 힐링과 사색의 시간을 누릴 

수 있다. 가을이면 악양둑방과 공원 곳곳에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

스도 또 다른 볼거리다.

강변을 따라 난 데크를 걸어가면 멀지 않은 곳에 악양루가 나온다. 

바위 위에 지어진 악양루에서는 유유히 흐르는 남강과 함께 넉넉

하게 펼쳐진 들녘, 끝없이 이어진 제방이 한눈에 들어온다.

조선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무진정(無盡亭)
무진정은 조삼(趙參) 선생이 후진양성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 함안

면 괴산리 지금의 자리에 직접 지은 정자로 자신의 호를 따라 무진

정(無盡亭)이라 명명했다. 

무진정은 사계절 언제 와도 그만의 기품과 풍치를 느낄 수 있는데 특

히 성산산성이 있는 뒷산의 숲과 잘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

보는 듯하다. 또 매년 사월 초파일이면 전통 불꽃놀이인 ‘함안낙화놀

이’가 이곳에서 열리는데 달빛 가득한 연못에 내려앉는 은은하고 화

려한 꽃불들은 평생 잊지 못할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.  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서 잠

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.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

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, 함안의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지를 

소개한다.

아라가야 시대의 최대 고분군, 함안 말이산고분군
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말이산고분군(사적 제515호)은 찬란했던 

아라가야 시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. 현재 ‘가야 고분군’이라는 이

름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 시대 

최대 고분군이다.

최근에는 탐방 안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누구나 모바일 앱을 

통해 고분군을 탐방하고 역사적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얻을 수 있

도록 접근성을 높였다. 

자연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입곡군립공원
수려한 자연풍광으로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

명소다. 운이 좋다면 이른 아침에 피어오른 물안개가 연출하는 멋

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도 있다.

경남 함안의 매력에 취하다

리포트

말이산고분군 전경 악양생태공원

무진정


